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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노동조합은 2월 22일(월)부터 오늘까지 7개 지방본부별로 2021년도 정기 지방본부 대의원대회를 대의원의 힘찬 결의로 완료했다.


최장복 위원장은 정기 지방본부 대의원대회에 직접 참석하여, 노동조합의 지방조직 재편에 따른 조직강화와 2021년 역점 사업방향 및 현안사항에 대해 지방본부 산하 대의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결의 모아 전국대의원대회 힘껏 치르자!


최장복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노동조합은 지난 해 12개 지방본부를 7개로 통합하였으며, 통합된 지방본부 편제에서 산하지부 재편 등 코로나 19로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14대 집행부의 첫 지방본부 대의원대회를 치른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본부 대의원대회는 그 의미가 크다”라며, “노동조합의 최우선 과제인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조직사업을 더욱 단단하고 효율적으로 해나가자”고 주문했다.


이어서 “지방본부 대의원대회는 전국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지방본부의 올해 활동 의지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결의의 장”이라며, “전국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 여러분은 소속 조합원들과 노동조합 중앙본부를 잇는 소통의 역할과 3월 개최하는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2021년도 노동조합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힘찬 결의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장은 지난 22일 첫날 본사지방본부를 시작해 오늘까지 호남 · 충청지방본부를 직접 순회하며 2021년도 정기 지방본부 대의원대회를 격려했다.





정기 지방본부 대의원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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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5일(목)








